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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

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- 세례부터 서약까지 (3부중 둘째) 

 

[개인 양성을 위해서는 각 부분을 따로 다루고, 영속 양성을 위해서는 3부 전체를 같이 제시하여 토론할 때 

유용할 것이다] 

FUN 지침서에 있는 Anne Mulqueen의 재속프란치스칸의 정체성을 참고하시오. 

 

우리가 회칙에 서약할 때, 우리는 세례때에 한 약속을 온전히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. 사실상  우리는 

세례의 약속을 강화한다. 우리는 어디에서나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

받았다.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된다. 

● 우리의 정체성은 재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. 
● 우리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지 않는다. 
● 우리는 “재속 신분으로 완전한 사랑”을 위해 노력한다.(회칙 2조) 
●  세상이 우리의 집이며 우리가 봉사하는 곳이다. (회칙 16조) 

 

재속성이 필수적이다. 

 

 우리는 가정 안에서,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 안에서,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 안에서 각자 

특별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. 우리는 수도자들에게 열려있지 않는 공적 삶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. 

교구 성직자들은 “재속이지 수도자가 아니다.” 그들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서약 회원들이 될 수 있다. 

 

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원들은 모든 상황과 삶의 모든 단계에서 복음이 살아 질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 

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. 우리는 평화와 정의, 기쁨과 수용, 이해와 용서, 화해와 관계가 프란치스칸 

소명의 결과가 되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추구한다.(회칙 14조) 

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의 봉사: 

회칙에 대한 충실함과 복음을 증거하는 노력을 통해 성취된다. (재속회 회칙 11항) 

● 우리의 창시자-성 프란치스코의 영향을 받는다. 

●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프란치스칸 정신을가져온다. 

● 이것이 교회에 주는 우리의 선물이다. 

● 초기양성과 영속 양성은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에 대해 알게해 주며 충실하도록 도와 준다. 

● 우리는 프란치스칸 정신으로 교회와 세상에 봉사한다. 

 



우리 회칙과 회헌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해야  할 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준다. 

그것들은  세례를 통하여 하기로 불림받은 대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도와준다. 특히 

회칙 4,5.8, 과 13을 읽으시오. 

(다음주에 계속됨) 

토론과 저널에 답 쓰기를 위한 질문들 

+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과 현존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 줍니까? 어떤 상황에서? 

+ 재속 신분으로서 어떤 때에 특히 복음을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까? 

+회칙 4,5.8, 과 13에서 두드러지는 3가지 점을 말해 보시오.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우리에게 왜 그 

점들이 중요합니까? 


